
2017년 성경통신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욥기 24장-시편 2편)
목장이름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.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, 사람을 죽이는 자, 간음하는 자, 밤에 집을 뚫는 자, 그들은 다 아침을  

어떻게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안다고 했습니까?

(욥 24 :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
2. “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(    )인 사람, (      )인 인생이랴” 

(25  :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
3. 욥은 우리가 그(하나님)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무엇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뢰야 누가 능히 

측량하랴고 말합니까? 

(26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4. 욥은 그(악인)가 의복을 진흙 같이 예비할찌라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?

(27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
5. 욥은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? 

(28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6. 욥이 “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”라고 고백할 수 

있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?

(29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
7. 욥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어떻게 하시고, 섰사오나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?

(30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8. “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가 아니시냐 ”

(31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9.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 적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

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욥은 자신의 말을 그칩니까?

(31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0. “사람의 속에는 (       )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(       )을 주시나니”

(32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1.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?

(33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2. 엘리후는 그들(악인)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?

(34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13. 엘리후는 악인이 교만을 인하여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어떻게 되기 

때문이라고 말합니까?

(35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

14. “악인을 (                  )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(       )하시며” 

(36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5.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권능과 공의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경외하고 그(하나님)는 

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?

(37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16.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눈을 곳간에 우박을 창고에 저축하였노라고 하십니까?

(38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7. “까마귀 새끼가 (         )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

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” 

(38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
18. 타조가 그 새끼에게 무정하고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찌라도 괘심치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혜를 

품부하지 아니하고 또 무엇 때문입니까?

(39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9. “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(                    )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”

(40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
20. 하나님은 악어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?

(41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1. “그런즉 (           )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

(            ) 내 종 (       ) 너희를 위하여 (         )인즉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”

(42  :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2. 대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?

(시 1 : 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3. 지혜를 얻은 군왕들과 교훈을 받은 관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(2  : 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4. 다윗은 “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”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응답하신다고 합니까?

(3  : 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5. 다윗은 “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무엇보다 더하니이다”고 말합니까?

(4  :    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